
일본, 글루타민산 소다 해외생산 확대
아지노모도 등 경쟁력 강화 위해 … 세계 총수요 6 0만톤

일본 글루타민산 소다의 생산량이 일본내 경쟁력 약화 및 해외 현지생산 증가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 총수요의 20%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루타민산 소다의 세계 총 수요는 연간 약 6 0만톤으로 일본 수요는 9만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은 라면 등의 인스턴트 식품과 김치류, 수산냉동제품, 복합조미료 등 사업용 수요가 93%, 가정

용이 7 %를 차지하고 있다.

9 1년 1 ~ 9월 일본생산량은 6만1 7 8톤, 90년 동기대비 5.2% 감소했는데, 90년에는 2 . 4 %가 감소, 생산감

소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한국·인도네시아·대만 등으로 부터의 수입은 8 7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90년에는 2만1 4 0톤

으로 8 9년에 이어 2만톤을 넘었고, 91년 9월까지 1만5 2 1 7톤으로 연간 2만톤이 계속 수입되고 있다.

수출은 해마다 감소, 한때는 연간 1만톤을 넘었던 것이 최근에는 불과 몇백톤 규모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쟁력의 저하로 일본 유력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 활용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

인다. 

세계 최대 글루타민산 소다 기업인 아지노모도는 해외에서의 생산을 늘려 국제경쟁력 강화에 주력

하고 있다. 

즉, 89년 가동을 시작한 인도네시아의 수출전용 생산기업「아지넥스 인터내셔널」(생산능력 1만8 0 0 0

톤)은 일본 외에 싱가폴과 중국, 베트남, 남아프리카 등의 공급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화학저널 1 9 9 2 / 2 / 1 5 >

한 국

대 만

타 이

인도네시아

프 랑 스

소 계

일 본

총 계

6 , 7 8 7

1 , 2 8 5

1 , 3 1 1

1 , 4 0 6

8 6 8

1 2 , 4 4 2

8 0 , 5 5 4

9 2 , 9 9 6

1 9 9 1

( 1 ~ 9월)

5 , 9 9 7

2 , 4 3 0

-

6 , 6 9 8

9 0

1 5 , 2 1 7

6 0 , 1 7 8

7 5 , 3 9 5

8 , 9 7 7

1 , 5 2 4

-

9 , 3 6 9

2 3 4

2 0 , 1 4 0

8 5 , 8 9 7

1 0 6 , 0 3 7

8 , 3 5 5

1 , 3 9 6

4 6 7

1 0 , 4 2 0

1 , 2 6 1

2 2 , 3 1 9

8 8 , 0 1 6

1 1 0 , 3 3 5

5 , 8 9 4

1 , 4 4 3

2 , 4 6 1

2 , 3 4 8

6 1 1

1 3 , 7 4 2

8 0 , 8 1 9

9 4 , 5 6 1

수입

생산

수요

구 분 1 9 9 01 9 8 91 9 8 81 9 8 7

(단위:톤)
<표> 일본의 글루타민산 소다 수요추이


